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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교통문제, 인천·서울·경기 함께 풀어야 할 숙제 
-‘수도권 3자협의체’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시책 추진 필요 - 

- 가계 부담,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이 효과적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1일 서울시의 일방적인 ‘통합 환승 정기

권’ 출시 계획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.

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월 6만 5천 원으로 서울 시내·지하철 시내

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‘통합환승 정기권’을 내년 

1~5월 시범 운영 후,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.

인천시는 서울시의‘통합환승 정기권’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나, 일방

적 통합환승 정기권 시행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.

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수도권 교통문제는 인천·서울·경기가 함께 

풀어야 할 숙제일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과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

도 공동 대응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분석이다. 

서울시가 제안한 ‘기후동행카드’는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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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이 불가하며, 서울 이외 지역에서의 지하철 탑승도 제한되는 한

계가 있다.

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·서울·경기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

의체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 

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“국비·지방비를 공동으로 투입하여 범정

부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-패스 사업이 내년도에 

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할 때, 통합환승 정기권 추진 

여부는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해 K-패스 제도와의 중복문제 해소, 

추가 소요 예산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협의함이 타당하다”고 밝혔

다.

정부가 추진하는 K-패스 사업은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

이용한 사람들에게 교통비의 20~53%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대

중교통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써, 현재 운영 중인 알뜰교통카드보다 

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
